
정몽진 KCC 회장 주식평가액 급증!
조아제약 주가 367% 급증 …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는 박철완씨 변경

2002년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주식으로 좋은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으로 2배 이상의 이득을 본 경영자들이 있다.

주주지분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에퀴터블>에 따르면, 2002년 지분변동 없이 단순히 주가상승에 따라 보유주

식 평가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경영자는 유일전자 양윤홍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전자 지분 39.62%를 보유

하고 있는 양윤홍 사장은 주가 상승으로 주식평가액이 2002년초 597억원에서 1114억원으로 517억원 늘어났다.

2위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 신세계 주가가 2002년초 13만9000원에서 연말 14만95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보

유주식 평가액은 491억원 늘어났다.

또 풀무원 남승우 사장은 연초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주가 덕분에 주식평가액이 457억원에서 863억원으로 올랐

으며, 박병엽 팬택 부회장도 363억원에서 693억원으로 2배 가량 뛰었다.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은 2002년 조아제약

주가가 367% 급등함에 따라 연초 85억원이던 평가액이 398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이와 함께 상장 등록 보유주식평가액 상승폭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인은 2001년 25명에 달했지만 2002년에는

LG그룹 구몬무 회장이 LG카드 기업공개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1283억원으로 유일했다. 이어 전

낙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이 파라다이스 기업공개로 995억원 증가해 주식평가 상승액 2위를 기록했다.

허창수 LG건설 회장, 구자열 LG전선 사장, 구본준 LG필립스LCD 사장도 각각 LG카드 기업공개에 따라 주식평

가액이 7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 지분 증대로, 정몽진 금강고려화학 회장은 정상영 명예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지분 덕택에 보유주식평가액이 600억원 이상 상승했다.

주식평가액 증가액 상위 10위 (단위: 억원)

순위 구 분 2002년초 2002년말 증가액
1 구본무 LG그룹 회장 1017 2300 1283
2 전낙원 파라다이스회장 48 1043 995
3 허창수 LG건설 회장 919 1696 777
4 구자열 LG전선 사장 58 813 755
5 구본준 LGEI 사장 1172 1918 746
6 최태원 SK그룹 회장 1043 1721 678
7 최병민 대한펄프 사장 222 854 632
8 정몽진 금강고려화학회장 1274 1828 554
9 구자엽 LG건설 고문 70 606 536
10 양윤홍 유일전자 사장 597 1114 517

자료) 미디어 에퀴터블

한편,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태영, 금강고려화학, 금호, 동부 등 4개 그룹에서 경영권이 다음 세대

로 이전됐다.

금호그룹은 박정구 회장이 타계한 후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전량을 장남인 박철완 씨에게 상속함과 동시에 다른

형제인 박성용 명예회장,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 장남인 박재영, 박세창, 박준경 씨도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로

보유하던 지분의 일부를 매입했다.

지분이동 결과, 박철완 씨가 금호석유화학 지분 6%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금호석유화학은 지주

회사격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태영도 윤세영 회장에서 윤석민 부사장으로 최대주주가 바뀌었으며, 금강고려

화학은 증여로 인해 정몽진, 정몽익 등 2세대 지분이 정상영 명예회장 지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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